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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노-사 대립 “위험수위”
노조 “기대 물 건너갔다” … 회사 “더 이상 선례 남기지 않겠다”

한광희 코오롱 사장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재확인 발언 이후 코오올 노동조합이 파업강화를 천명한 가운

데 노사관계가 극한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코오롱 노동조합 관계자는 “회사의 원칙 재확인 이후 파업수위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대화

로 타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던 노력이 무산됐다”고 덧붙여 파업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성을 띌 것

임을 천명했다.

코오롱 노동조합은 8월12일을 기점으로 회사의 부도덕성을 외부에 적극 알리면서 파업수위 강화를 위한 향

후 일정을 조정중이다.

회사도 노조의 자세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사업분야에 대해 더 이상의 감수는 어렵다”면서 “노동조합의 요구에 회

사가 응하면 해마다 같은 문제로 시련을 겪어야 한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파업을 계기로 확실한 사업 구조조정 의지를 표명할 방침이다.

한편, 8월10일 코오롱 노동조합은 4명의 간부들에게 경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11명 해고, 2명 정직, 45명

에 대한 손배 가압류 청구, 14명 고소 및 고발 상태이다. <이범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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